
바이오벤처, 미국 투자유치 타진

산업자원부는 한국바이오벤처협회 주관으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바이오벤처기업 21사가 2월 25-27일 미

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열리는 `한·미 바이오 파트너링' 행사에 참여한다고 2월24일 밝혔다.

행사에서 국내기업들은 캘리포니아 지역 바이오기업과 연구소, 대학을 방문하고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기술협력,

기술이전, 제품수출,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.

특히, 싸이제닉은 10만달러가 넘는 진통제 및 치매치료물질의 공급상담을 벌이는 한편 치매치료물질에 대한 기

술이전 협의를 통해 2002년 1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계획이다.

또 바이오엔젤은 키토산제품 수출상담을, 셀텍스는 월마트 등과 10억원 상당의 기능성음료 공급계약 협의를 각

각 벌이고, 제노프라는 미국의 메릭스 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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